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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댕 미술관의 여러 곳에 있는 다양한 생각하는 사람들.. 도대체 누가 진짜일까 ?  

       실랑이를 뒤로하고 로댕 미술관으로   
       향했다. 아담한 크기와 넓은 정원이   
       마음을 편하게 했다. 입구에서 맞이한 
것은 예상대로 인체보다 50% 거대한 정원의 
좌대에 앉은 있는 ‘ 생각 하는 사람 ’ 이었다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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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도적인 ‘ 칼레의 시민들’ 의 매력에 빠져들
려는 순간 바로 옆 지옥의 문에 눈길이 빼앗겼
다. 사실은 혼란스러웠다. 왜 이렇게 여러 개지 ?  

     처음 느낌과 달리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 
     미술관을 나오고 있었다. 그런데 지금   
     아니면 언제 이 의문을 풀 수 있을까 ? 
라는 생각으로 입구의 관리실로 갔다. 제복 
입은 사람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“ 미술관
에는 여러 개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
것이 진짜냐 ? ” 그는 머뭇거렸다. 내가 “ 실
내의 것이 진짜인가 ? ” 라고 말했더니 그는 
끄덕끄덕했다. 그런가 ? 돌아서 나오며 내가 
적절한 사람에게 물었나 ? 라는 생각이 들었
다.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되돌아갔다. 

       다양한 방향에서 사진을 찍었다. 그래  
       이거지 내가 하고 싶었던 여행이      
       었다.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. 
촬영을 마치고 미술관 안으로 들어갔다. 로댕
과 까미유 클로델의 작품으로 미술관은 가득 
채워져 있었다.  2 층으로 올라가던 나는 멈
칫했다. 인체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생각하는 
사람이 거기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. 아 ! 어쩐
지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 실외에 있다는 게 
이상했어. 나는 입구에서 가졌던 판단을 바로 
내려놓았다.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작품을 찍
기 시작했다. 나의 눈에는 실내의 작품이 좀 
더 윤이 나고 훨씬 고급스럽게 느껴졌다.     

다양한 작품들을 보았다. 로댕과 까미유 작품
의 유사성을 비교하며 보는 것은 재미있었다. 
사실 내 눈에는 클로델의 작품을 구체화 한 
것이 로댕 조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비전공
자의 순간의 느낌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생
각을 하며 관람을 정리하고 정원으로 나왔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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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은 야외 정원에도 많은 조각 작품들이 있
었다. 내 눈에도 익숙한 ‘칼레의 시민들’ ‘발
자크’ 등등 문제는 ‘지옥의 문’ 이었다. 커다
란 작품의 제일 위쪽 중심에 30 센티 정도의 
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. 아니 이게 뭐지 ?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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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바로 큐레이터를 찾았다. 안쪽에서 
누가 나와서 자신이 큐레이터라고 밝혔다. 오
리지널에 관한 나의 질문에 그는 “ 조각은 회
화와 달리 하나의 작품을 여러 크기로 만들어 
보고 각 작품에 넘버를 부여해 관리한다. 즉 
넘버가 부여된 모든 작품이 오리지널이다. 작
품을 직접 본 것만큼이나 행복한 답변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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